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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감정노동을 많

이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보육을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1]. 2014년 12월 말 현재 국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311,817명이 종사하고 있고, 어린이집 시설은 

43,742개소(대도시 15,999, 중소도시 19,478, 농어촌 8,265)

가 운영 중이며, 1.496,671명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다[2].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장시간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때문에 돌봄과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자이다[3].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21분으로 근무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또한, 

과중한 업무,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 대인관계의 어려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스트레스, 신체적 증상, 무력감, 이직 

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어린이집은 많은 여성이 

보육교사로 종사하고 있다. 전진아(2014)[6]에 따르면, 성별

에 따른 정신건강에서 우울, 기분장애, 불안장애는 남성보

다 여성 중에 유병률이 높아 여성의 정신건강이 더 위협받

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수준은 충동성 9.4%, 불안 

9%, 우울 3.7%, 공격성 2.9% 등으로 취약하다[7].

감정부조화는 감정노동의 하위 요인 중 하나로 부정적 결

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8] 감정부조화의 수준이 

지속되거나 높으면 스트레스나 고갈과 같은 심리적 긴장을 

유발한다[9-10]. 일부 선행연구[11-13]를 살펴보면 감정노동자

의 감정부조화는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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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감정부조화, 직무소진과 정신건강 간의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467

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5점 척도로 구성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IBM SPSS 23과 AMOS 21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감정부조화가 정신건강 하위요인 중 직무스트레스(학부모관계, 업무과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부조화는 직무소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소진은 정신건강 하위요인인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직무소진은 감정부조화와 정신건강에 대해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이집

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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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 경우 조직구성원들에게 부정

적 영향뿐만 아니라 생산성감소, 수면방해,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유발한다[14]고 하였다. 감정부조화는 직무소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5] 감정부조화는 정서적 고갈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감정부조화는 개인성취감 감소에

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8]. 소진은 주로 교

사, 의사, 상담원 등 봉사업무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장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좌절감, 무력감, 

상실감 등을 경험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소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과중한 업무, 행정가와

의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낮은 보수, 근무시간의 증가
[16-17]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보

육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들은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 높은 스트레스로 신체

적,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되고[18],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소

진을 겪고 있다[19-20].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감정부조화 

수준이 높을 경우 조직적 차원에서는 생산성감소, 개인적 

차원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종사자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몰입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21-22]. 

우리나라의 보육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동학대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만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보육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이 높을수록 영

유아들과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육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

의 개선을 위한 기본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정부조화(Emotional dissonance)

감정부조화(emotional dissonance)는 조직상황에서 구

성원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간의 

갈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불편한 느낌의 감정 상태를 

의미하며[23],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만 하는 직무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감정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15,24]. 

Morris & Feldman(1996, 1997)은 감정노동 수행의 결과

로서 감정부조화가 발생하는 세 가지 원인을 설명하고 있

다[25-26]. 첫째, 직무수행 중 겪는 역할 갈등, 둘째, 상황적 

환경과 개인이 인지하는 조건 간의 일치 정도, 셋째,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노동 행위를 내면화시키지 못하거나 할 수 없

을 때, 감정부조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보육교사는 학부

모가 요구하는 밝은 표정, 언어 등을 묵시적으로 강요받고 

있다[27]. 특히 보육교사의 감정부조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

면 정신적 소외감, 감정마비, 소진 등 심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28] 영유아 간 긍정적 애착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2. 직무소진(Job burnout)

직무소진이란 직무와 소진의 합성어로 인적 소진(staff 

burnou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직무소진을 에너지, 파워 

또는 자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다 써버리거나 또는 

고갈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29]. Maslach(1976)는 직무소

진은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며[30]，육체

적，심리적 고갈현상으로 보고, 소진을 정서적 고갈, 비인

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

다[31]. 정서적 고갈은 개인의 감정적 자원이 바닥나 버린 상

태를 의미하고, 비인간화는 대인관계에 있어 사무적으로 대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일에 대한 흥

미가 없고 더 이상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의미

한다[32]. 직무소진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하여 질병이 유발되게 된다[33]. 구은미

(2011), 윤경미, 윤혜미(2015)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소

진과 무력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

하고, 부정정서를 높게 지각할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되어 소진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16-17]. 양점미, 문

승연(2016)의 연구에서도 직무소진은 정신건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기용희 외(2014)[35]는 

정신건강에 직무소진이 간접적인 매개효과가 있어 직무소

진은 개인의 건강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직

무소진을 경험한 보육교사는 이직의도가 높아 영유아와 학

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개인적 관점에

서는 신체적으로 만성피로를 유발하며, 호흡기 질환에 노출

되기 쉽다. 직무소진을 겪은 보육교사는 정신적으로는 우울

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16].

3. 정신건강(mental health)

WHO(2001)는 정신건강이란 삶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에 적응하고 생산적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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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안녕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36]. 심리적 안녕감

은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6]. 이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직무나 연관성이 높은 요인

들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일 것으로 판단하여 두 하위

요인을 선정하였다.

1)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미국노동부산하 국립산업안전·건강연구소(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99)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란 직무환경과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으로서 신체적 반응, 심리적 

반응, 행동적 반응이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37]. 또한 강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감소되어 양질

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38]. 직무스트레스의 환경적 

요인은 3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환경적 자극

(stress as a stimulus), 개인의 반응,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적 자극은 특정 직무

와 관련된 역할과다[39],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등이다. 개인

의 생리적, 심리적 반응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40]되며, 

환경적 자극과 개인의 특이한 반응간의 상호작용의 결과[41]

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사와 관련한 직무스

트레스의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

인들을 행정적인 지원,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생들과의 활

동, 재정적인 안정, 업무의 과부하로 구분하고 있으며, 조직 

내의 잠재된 환경적 요인, 학급관리와 동료교사, 학부모 등

의 대인적 요인, 자아개념, 동기유발, 교사의 역할, 학급관

리기술 등 개인적 내적요인을 제시하고 있다[42-44]. 보육교

사의 높은 스트레스는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육

교사 개인의 정신건강문제는 영유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심리적인 건강 상태나 신체적 복

지 및 물리적 복지 등을 포함한 개인의 생활의 질을 구성하

는 하나의 지표이며, 전반적인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고,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개

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5].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46]. 곽희경(2011)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들과 상호관계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고[47]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8]. Ryff 

(1989)는 다수의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인을 자아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

(positive relationship), 삶의 목적(purpose of life), 자율성

(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개인의 성장(personal growth)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49]. 

이 구성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삷의 명확한 목적을 갖고, 독립적인 자기결정과 환경의 적

응력이 높으며,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성장하는 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현장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는 정신

적, 신체적 감정노동을 요구받고 있으며,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담당교사의 활기찬 

모습과 건강한 모습은 영유아들에게는 긍정적인 사회상을 

갖게 할 수 있다[16]. 이처럼 영유아 돌봄과 교육의 질 향상 

및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한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016년도 경기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중 원장 

및 시설장을 제외한 530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2016년 5월 7일부

터 6월 8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배부된 530부 

중 510부를 회수하였고, 결측값이 있는 43부를 제외한 467

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

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여성이 9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45세 이상이 29.6%, 

40-44세가 21.6%, 25-29세가 18.6%의 순이었다. 경력별 

분포는 3년 미만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자격증별

로는 보육교사 2급이 66.8%로 가장 많았다. 근무시간은 

8-10시간이 93.6%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수준은 150-200

만원이 75.8%로 가장 많았다. 기관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

집이 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이 29.8%

이었다.

2. 연구도구

감정부조화,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타 연구의 도구들을 검토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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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도구들을 중심으로 보육현장에 맞게 재구성하여 조

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일부 일반적 특성 중 범주형 변수를 

제외한 측정변수들에 대하여 Liker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1) 감정부조화

이 연구에서 감정부조화를 측정하기 위해 Morris & 

Feldman(1996,1997)[25-26]이 사용하였던 문항들을 우리나

라의 보육교사에게 맞도록 재구성하여 측정항목으로 사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부조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Table 2].

2) 직무소진

이 연구에서 직무소진을 성취감 감소, 정서적 소진 2개의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Maslach & Jackson(1981)[50]이 개발

Characteristics %

Gender
Male 1.3

Female 98.7

Age(years old)

-25 6.6

25-29 18.6

30-34 10.1

35-39 13.5

40-44 21.6

Over 45 29.6

Career(year)

Under 3 42.4

3-5 31.5

5-10 21.8

Over 10 4.3

Certificate

nursery teacher level 1 18.8

nursery teacher level 2 66.8

nursery teacher level 3 13.5

Business hours

Etc 0.9

-8 1.9

8-10 93.6

10- 4.5

Monthly income(10,000 Won)

-150 13.7

150-200 75.8

200-250 9.4

250- 1.1

Institution Type

Public Childcare Center 8.6

Corporate Childcare Center 0.9

Private Childcare Center 54

Semi-Public Childcare Center 3.4

Workplace Childcare Center 3

Parent Cooperative Childcare Center 0.4

Home Childcare Center 29.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n=467)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Emotional dissonance 3 .808

Table 2 Number and reliability of questions of emotional dis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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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척도를 보육교사에게 맞도록 재구성하여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Table 3].

3) 직무스트레스

이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학부모관계, 업무과부하, 

급여불공정의 3개의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보육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직무는 보육활동 업무, 학

부모관계, 교사의 급여불공정 순으로[51] 응답하였다. 직무스

트레스의 측정을 위해 학부모관계, 업무과부하, 급여불공정

성을 선택하였다. 척도는 Clark(1980)[52], 조규영(2011)[53], 

서정은(2015)[54] 등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보육교사에게 맞

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

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Table 4].

4) 심리적 안녕감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자율성, 자아수용성, 대

인관계 3개의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Ryff(1989)[49]가 개발

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사용하여 보육교사에게 맞도록 재구성하여 측정

항목으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Table 5]. 

3. 연구모형 및 가설

Figur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정부조화를 독립변수

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심

리적 안녕감)을 설정하였다. 직무소진이 이들 변수들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위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Job burnout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3 .780

emotional exhaustion 3 .884

Table 3 Number and reliability of questions on job burnout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Job Stress

Parent Relations 3 .846

Work overload 6 .888

Salary unfairness 4 .816

Table 4 Number and reliability of questions of job stress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 relationship 4 .863

autonomy 5 .758

self-acceptance 6 .873

Table 5 Number and reliability of quest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dissonance

Job burnout

- reduced personal 

ccomplishment

- emotional exhaustion

    Mental health

Job Stress

 - Parent Relations

 - Work overload

 - Salary unfairness

psychological well-bing

 - autonomy

 - self-acceptance

 - positive relationship

H1

H2
H3

H4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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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감정부조화가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감정부조화가 직무소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소진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소진은 감정부조화와 정신 

건강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

를 통계패키지 IBM SPSS Statistics 23과 AMOS 21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기초적인 분석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평가를 위해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정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하였으며, alpha값을 0.6을 기준으로 하

여 기준 값보다 낮을 경우 항목을 제거했다. 둘째, 감정부조

화, 직무소진, 정신건강 간의 연관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경

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모형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한 지표로 CFI, TLI, GFI, 

AGFI, NFI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

으며, 0.9가 넘으면 매우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RMR, RMSEA의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좋으며, 0.1 이하

가 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는 총 9개 항목, 4개의 개념으

로 구성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SEM)울 추정하였다. 대부분 적합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NFI(Normed fit index) 값이 0.9 이상이면 SEM 모형이 적

합하다고 판단하는데 NFI=0.855으로 약간 낮게 측정되었

으나 전반적으로 적합도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Table 6].

2. 구성 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구성요소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판별하기 위해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별타당도 값이 가장 큰 것은 정서

적 소진으로 0.867, 업무과부하와 정서적 소진의 상관계수

는 0.491이었고, AVE값이 이 상관계수보다 모두 크므로 판

별타당도는 확보되었다[Table 7].

3. 구조모형 분석 및 가설검정

가설검정을 위하여 각 구성요소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일

반적인 모형적합도 판정기준은 χ²값이 유의할 때(p<0.05). 

RMR과 RMSEA는 0.05 미만, GFI, AGFI, NFI, CFI 등은 

0.90 이상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각 구성요소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에

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들을 살펴보면, RMR 

(0.046), GFI(0.858), RMSEA(0.053), NFI(0.858), TLI 

(0.897), CFI(0.905), AGFI(0.836)이었다. 구조모형 적합

도 평가결과 χ²값은 1397.963, p=0.000, CMIN/d.f은 2.296 

(2∼3일 때 양호)으로 양호하였다. 종합적인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었다[Table 8].

H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감정부조화가 정신건강에 있어 

영향을 줄 것이다. 

감정부조화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학부모관계와 업

무과부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급여불

공정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감정부조화와 심리적 안정감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대

인관계, 자율성, 자아수용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 [H1]은 부분 채택되었다.

H2: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감정부조화가 직무소진에 있어 

영향을 줄 것이다. 

감정부조화는 직무소진에 대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H2]는 모두 채택되었다. 

H3: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소진이 정신건강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개인 성취감 감소는 직무스트레

스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에 개인 성취감 감소는 심리적 안녕감에는 모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서적 소진은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인 학부모관계, 업무과부하, 급여불

공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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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d.f χ²/d.f CFI TLI RMR GFI NFI AGFI RMSEA

1305.869 593 2.202 .915 .904 .035 .865 .855 .840 .051

Table 6 Model Fit

Measurement factor Mean AVE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5 6 7 8 9

1. Emotional dissonance 3.08 .814 1 　 　 　 　 　 　 　 　

2.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3.71 .499 -.130** 1 　 　 　 　 　 　 　

3. emotional exhaustion 3.37 .867 .400** -.177** 1 　 　 　 　 　 　

4. Parent relations 2.79 .864 .392** -.146** .432** 1 　 　 　 　 　

5. Work overload 3.75 .783 .303** -.112* .491** .371** 1 　 　 　 　

6. Salary unfairness 2.33 .610 -.073 -.004 -.221** -.110* -.302** 1 　 　 　

7. Positive relationship 3.53 .641 -.033 .292** -.074 -.012 -.014 .005 1 　 　

8. Autonomy 2.98 .556 -.061 .238** -.138** -.038 -.146** .046 .127** 1 　

9. Self-acceptance 3.39 .601 -.174** .408** -.319** -.176** -.186** .071 .320** .347** 1

Table 7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Hypothesis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p A or R

H1

Emotional dissonance → Parent relations 0.305 0.059 4.988 0.000*** Adopt

Emotional dissonance → Work overload 0.129 0.058 2.253 0.024** Adopt

Emotional dissonance → Salary unfairness 0.016 0.051 0.243 0.808 Reject

Emotional dissonance → Positive relationship 0.032 0.041 0.502 0.616 Reject

Emotional dissonance → Autonomy 0.072 0.036 1.063 0.288 Reject

Emotional dissonance → Self-acceptance 0.001 0.049 0.018 0.985 Reject

H2
Emotional dissonance →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0.156 0.034 -2.761 0.006*** Adopt

Emotional dissonance → Emotional exhaustion 0.494 0.059 8.87 0.000*** Adopt

H3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Parent relations -0.060 0.077 -1.241 0.215 Reject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work overload -0.015 0.079 -0.313 0.754 Reject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Salary unfairness -0.067 0.069 -1.229 0.219 Reject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positive relationship 0.335 0.061 5.929 0.000*** Adopt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Autonomy 0.296 0.055 4.721 0.000*** Adopt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Self-acceptance 0.389 0.074 7.138 0.000*** Adopt

Emotional exhaustion → Parent relations 0.347 0.052 5.973 0.000*** Adopt

Emotional exhaustion → Work overload 0.498 0.056 8.553 0.000*** Adopt

Emotional exhaustion → Salary unfairness -0.286 0.046 -4.49 0.000*** Adopt

Emotional exhaustion → Positive relationship -0.053 0.037 -0.883 0.377 Reject

Emotional exhaustion → Autonomy -0.164 0.032 -2.517 0.012** Adopt

Emotional exhaustion → Self-acceptance -0.302 0.045 -5.144 0.000*** Adopt

* p<0.1, ** p<0.05, *** p<0.01

Fitted values : χ²=1397.963, d.f=609, p-value=0.000, χ²/d.f=2.296

RMR:0.046, RMSEA:0.053, GFI:0.858, NFI: 0.845, CFI: 0.905, AGFI: 0.836, TLI: 0.897

Table 8 Test of hypotheses and path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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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소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율성과 자

아수용성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는 반면에 대인관계

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3]은 부분 채택되었다[Table 8].

4.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검정

AMOS를 사용하여 각 경로별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부트

스트레핑(bootstrapping) 검사를 통해 간접효과를 산출하

려고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sobel-test를 실

시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t값이 1.96 이상일 경

우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H4: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소진은 감정부조화와 정신

건강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직무소진(개인성취감 감소)과 직무스트레스(학

부모관계와 업무과부하)에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반면 개

인성취감과 급여불공정성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직무소진(개인성취감 감소)과 심리적 안녕

감(대인관계, 자율성, 자아수용성)에는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소진(정서적 소진)과 직

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과 학부모관계, 업무

과부하, 급여불공정성에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직무소진(정서적 소진)과 심리적 안녕감(자율

성, 자아수용성)에 대해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반면 정서적 

소진과 대인관계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Hypotheses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Sobel-test P A or R

H4-1

Emotional dissonance →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0.179 0.035 -3.141 0.002*** Adopt

Emotional dissonance →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Parent relations
-0.204 0.088 -3.693 2.11140 0.000*** Adopt

Emotional dissonance →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Work overload
-0.163 0.092 -3.034 1.67412 0.002*** Adopt

Emotional dissonance →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Salary unfairness
0.008 0.071 0.144 -0.11264 0.885 Reject

H4-2

Emotional dissonance →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Positive relationship
0.346 0.062 6.142 -3.77045 0.000*** Adopt

Emotional dissonance →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Autonomy
0.323 0.057 5.100 -3.79665 0.000*** Adopt

Emotional dissonance →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 Self-acceptance
0.458 0.079 7.980 -3.83525 0.000*** Adopt

H4-3

Emotional dissonance → Emotional exhaustion 0.514 0.059 9.220 0.000*** Adopt

Emotional dissonance → Emotional exhaustion

→ Parent relations
0.525 0.049 9.702 6.75939 0.000*** Adopt

Emotional dissonance → Emotional exhaustion 

→ Work overload
0.573 0.050 11.057 6.93539 0.000*** Adopt

Emotional dissonance → Emotional exhaustion 

→ Salary unfairness
-0.267 0.038 -5.024 -5.46918 0.000*** Adopt

H4-4

Emotional dissonance → Emotional exhaustion 

→ Positive relationship
-0.096 0.032 -1.869 -2.83652 0.062 Reject

Emotional dissonance → Emotional exhaustion 

→ Autonomy
-0.179 0.028 -3.176 -5.15405 0.001*** Adopt

Emotional dissonance → Emotional exhaustion 

→ Self-acceptance
-0.363 0.041 -6.856 -6.20974 0.000*** Adopt

* p<0.1, ** p<0.05, *** p<0.01

Fitted values χ2=1429.353(df=615, p=0.000), χ2/Q=2.324

GFI=0.855 AGFI=0.834, NFI=0.841, RMSEA=0.053

Table 9 Test of hypotheses of mediat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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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이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감정부조화, 직무소진이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 2016년도 경기도 보육교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 원

장 및 시설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총 472부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IBM SPSS 

Statistics 23과 AMOS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

의 감정부조화는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학부모관계와 

업무과부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9,11,13]의 감정부조화는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유발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반면, 급여불공정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감정부

조화는 직무환경 및 업무의 특성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감정

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것으로 급여

의 공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정부조화는 심리적 안정감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자율

성, 자아수용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부조화는 직무소진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서문식 등(2002)[15]

의 결과 감정부조화는 직무소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이 느끼는 실

제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의 불일치로 감정부조화가 

발생되어 만성피로, 우울, 마찰, 업무성과 감소, 이직을 야

기시킨다[16,20,32]고 할 수 있다.

셋째,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개인 성취감이 직무스트레

스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

정된 반면에 개인 성취감 감소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인 학부모관계, 업무과

부하, 급여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정서적 소진은 심리적 안녕감 중 자

율성과 자아수용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에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선행연구[16,17,18] [30,34]에서 직무소진이 신체적�정

신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

지하고 있다. 

넷째, 개인성취감 감소는 감정부조화의 학부모관계, 업무

과부하에 대한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반면, 개인성취감

은 감정부조화의 급여불공정성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개효

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인성취감 감소는 감정부

조화의 심리적 안녕감(대인관계, 자율성, 자아수용성)에 대

한 관계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서적 소진은 감정부조화의 학부모관계, 업무과부하, 급

여불공정성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정서적 소진은 감정부조화의 심리적 안녕감(자

율성, 자아수용성)에 대한 관계에는 매개효과가 있는 반면

에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기용희 등(2014)[35]의 직무소

진은 정신건강에 간접적인 매개효과가 있으며, 직무소진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주요 양육시설로 인식되고 있으

며,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

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인이다. 이러한 보육교사가 

정신건강 수준이 낮을 경우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이 연구의 결과 감정부조화는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심

리적 안녕감)에 대부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

무소진(개성성취감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직무소진의 하위요인 중 개인성취감 감소는 직무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심리적 안

녕감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무소진(정서적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이 있

었고, 심리적 안녕감에는 부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직무소진은 정신건강에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는 개인이 스스로 극복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

육교사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원장 및 동료의 지지, 근무시간 조정, 업무량의 감

소, 처우개선,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의 감소, 보육교

사의 휴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 조사대상

자로 2016년 상반기 보수교육 대상자 중 일부를 선정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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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응답자 연령이 40세 이상이 51.2%, 5년 미만 경력이 

73.9%로 편향된 결과의 우려를 안고 있어 앞으로 광범위한 

표본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층적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감정부조화

와 직무소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히 추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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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Emotional Dissonance and Job Burnout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he Nursery Teachers

Kwang Il Choi1)･Won Jae Lee2)

1)
Department of Healthcare Mamagement, College of Social Science, Gachon University

2)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Gachon University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467 nursery teachers and it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emotional dissonance and job burnout of the day care nursery teachers.  Measurement 

tool was developed, most of the questions having 5-point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structural equa-

tion model with the statistical package IBM SPSS 23 and AMOS 21 with 5% percent of significance level.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emotional dissonance of nursery teachers working in 

day care centers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mental health such factors as job-stress (relationships 

with children and parents and work overload). Second, emotional dissonance were found to have a sig-

nificant effect on job burnout, too. Third, job burnou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ental health,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urth, job burnout was found to mediate partially on mental health 

and emotional disson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child care teachers working in the day care centers.

Key Words : Nursery teacher, Emotional dissonance, Job burnout, Mental health


